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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종교학과 제주도 답사 아틀째에 관청할망당을 틀렀다. 관청 

할망당의 본이름은 안할망당으로， 여기서 안할망이란 안칠성야라고도 

한다 원래는 일관헌 건물 뒤 팽나무 밑에 석단을 쌓은 위에 7ì 와를 

마주 포개어 그 속에 비녀와 구슬을 놓아 身體로 모셨다. 지닫은 체 

단 위 감실 양 옆에 쌀을 안에 들어 있는 기와가 있고， 감실 속석1는 

비녀와 구슬을 담은 색동 주머니가 들어 있는 7]!약자 었다 l) 까러딴 

관청 할망당의 모습은 뾰神신 앙2)을 바탕으로 한다.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석사과정 
1) 2007 종교학과 답사자료집 『삶과 종교가 어우려진 섬， 제주도， 그 섬에 가고 

싶다 …j p. 18. 

2) 뱀신앙， 칠성신앙이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예전의 기록해서부터 ~t神。| 냐타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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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신앙아란 육지와는 구별되는 제주도의 뱀에 대한 신딴을 말한 

다 3) 뱀을 칠성선이라고도 부르는데， 칠성신에는 뒤쩔 정 짚한 곳에 

칠성붙이라는 주저리를 씌워 모신 맛칠성(뒷할망)과 집안 =i1팡(庫房) 

의 쌀독에 모신 안칠성(안할망)이 있다.4) 제주도 사람들은 맨이 나타 

나변 해하지 않고， 가만히 구멍으로 들어가게 놔두거나 숨 :'1 나 쌀을 

뿌리며 곱게 들어가도록 놔두는 경우가 많고， 뱀을 모시면 깎안에 부 

귀를 가져온다고 믿기도 한다 5) 

역사적으로 볼 때‘ 뱀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은 다음의 ('1 러 기록 

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l며魔 金j爭。l 중종 15년(l 5~:0) 8월에 

제주로 이배되고， 다음해 10월까지 체주에서 귀양살이를 할 때 저술 

한 「濟1'1‘!風土錄」에는 다음과 같야 뱀을 숭앙하는 모습이 토 :>1 다. 

풍속에 몹시 뱀(號)을 꺼려하여 이것을 신(神)이라 해서 받들어 l 이것 

을 보면 곧 술(酒)로 주문을 외우며 거룩한 신띠뱅)으로 히여 감히 쫓아내 

다는 점， 칠성이 七星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선신앙이 라는 용어를 

이용하도록 하겠다. 물론 칠성신앙의 칠성이 七星일 가능성은 부정깔 수 없으 

나， 이 글에서는 단지 동음이의의 관계로 보는 입장을 취한다 한 tl 제주도의 

뱀신앙을 龍핸신앙으로서 파악하려는 시각도 있디{현용준 · 현숭환 제주도 뱀 

신화와 신앙 연구」， 『탐라문화~ v. 15 , 1995, pp. 21-23 참조할 것). 

3) 육지에도 업신앙과 같이 뱀(구렁이)을 모시는 신앙이 아직 남아 있2 나， 제주도 

와 같이 적극적으로 모셔지지 않고， 또 뱀과 관련한 본풀이도 존재 ~:i1.지 않는다 

4) 이퍼한 연유는 칠성신의 내력을 푸는 칠성본풀이의 말미에 잘 나타1，-1다. 

5) r 제주도 뱀신화와 신앙 연구J의 설문조사에 따트면 집에 엠이 나피 났을 경우， 

죽여버리겠다란 응답이 11.9% , 어떤 방법으로 멀리 지워버리겠피란 응답이 

35.5% , 구멍으로 들어가도록 곱게 놓아 두겠다란 응답이 35.5% , ~i 이나 쌀을 

뿌리며 곱게 들어 가도록 하겠다는 응답이 17.1%이다. 

뱀을 모시는 비율은 안칠성(‘고팡에 채물 진설하는가’)의 경우가 !1.7%、 맛철 

성 l‘칠성눌을 모시는가’)의 경우가 6.0%이다 안칠성을 모시는 것(‘:;:!팡에 제물 

을 올라는 것’)이 효험이 있다고 믿는 아는 30.6%이고， 맛칠성(칠성 눌)을 모시 

는 것이 효험이 있다고 믿는 이는， 칠성눌을 모시는 사람 중에서 41 í%이다. 

한편 안칠성이 본래 뱀임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이는 22. 5% , 칠 잉눌에 모신 

신이 맛칠성임을 알고 있는 경우는 27.0%에 불과하다. 즉， 제주도 l!..람의 많은 

이 들이 뱀신앙에 대해 의외로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01 펀용준 • 현 

승환 r제주도 뱀선화와 신앙 연구」， 『팀라문화J v. 15 , 1995 , pp. L펴 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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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죽이지 않는다‘6) 

「濟州風土記J 7)에는 다음과 같이 뱀이 많은 제주도의 환경과 제주 

도민의 풍속을 서숨하고 있다 

섬 중에서 두려운 것은 구렁이(辯뾰)가 제일 무섭다 겨울i 여름을 막 

론하고 어디서나 있는데， 여름 날이면 풀이 자라고 장습(뭘뭘j한 때면 규 

방(聞房)이나 집 처마나 마루 믿에서 자퍼 아래까지도 뜰어 올 뿐만 아니 

라， 어두운 밤에 깊은 잠이 들었을 때면 조심하여 피하려 해도 어찌할 수 

가 없으므로 이것이 제일 무섭거1 생각하는 것이다 

섬 사람들은 큰구렁이(太牌)와 배암(핸)을 구별함이 없이 보기만 하면 

이를 부꾼신령(府君神靈)이라 하여 쌀(f합Kl과 정수〈浮水)를 뿌리면서 그 

애 빌며 이를 살해하는 바가 없다 8) 

李元鎭의 r~t羅志、 J 9)에도 비슷한 서술이 등장한다ι 

또한 이 지방에는 뱀 독사 지네얘썩쇄신1가 많은데 혹시 회색 뱀을 보면 

차귀의 신이라 해서 금하여 죽이지 아니한다 10) 

위와 같이 제주도민들은 예로부터 뱀이 많은 환경 가운데 서도 뱀 

6) “f하甚.문、뾰 奉以뭘神 見~IJ~兄酒 不敢웹융앉‘’ 金i핑 i껏貞杓 역， ri햄)'1‘ 11화土웠J ， fWt羅

文歡集~， 1976, p. 9 

7) 선조의 제7남 인성군은 인조 6년(1628) 작위를 삭탈당하고 진도로 유배되고， 그 

의 처자들은 제주도로 귀양을 갔다 그들은 인조 13년(1 635년)이 되어서 본토 

로 돌아갔다 이 기록은 인성군의 셋째 아들 李健이 8년 통안 제주도에 적거하 

연서 저작한 것이다 

8) “島中 可뿔者 無過於辯핸 無論잦흥 꽃IJI;훨有之 꽃於夏日 草f증;뼈i칩之R￥ 벼}콩닮fV 

j未底 I힘下無不穿入 若是夜黑 睡*之時~.!J 雖愁뽑避 勢不可챔 此是第一 nf엎 tiili 

島入~IJ 꺼論뺑뾰兒之 빽댐업之府君jí벼靈 必以*훤K;’F‘샤~i핍 'I (lj폐之切不殺홈" 金泰

能역， 李健， ri剛'1'1風士記J ， ~J[t羅文願集J ， 1976, pp. 194-195 

9) 李元鎭이 효종 2년(1 651 년) 58세 꽤 저l 주목사로 도입하여 효종 4년까지 있었다 

r歌羅志」는 효종 4년 가을에 목판으로 간행되었던 것이다 

10) “又地多뾰}뾰 *봤요 若兒J강色양~.IJ J끼월週歸셔의뼈 양‘不값” 李元鎭 金行玉 역， rwt 
羅志J ， "J[;t羅文廠集~， 1976, p.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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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산성 한 존재로 숭영하여 온 것을 알 수 었다 

석차서는 사신산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본풀이 11)의 이。 끼구조를 

줍심으로 사신샌항을 악해해 보려 힌다. 그 가운데 의례적낀 측면도 

소략하나마 아울려 살펴볼 것여다. 

II. 본활01 

펠을 산으로 0-1 떻꺼l 모시느냐에 따라 크게 일반신본풀이 당본풀 

이 j 조상산본풀01， 이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12) 

댈반산본풀아어|는 칠성본풀이 13)가， 당본풀이에는 월청당 년향본풀 

악 j 감녕필-당 본풀아， 송당궤눠I깃당 본풀이 i 토산 여드랫당 」딩 풀이 등 

핵， 쪼성산본풀이 clì 는 나주 擬民슐 祖上， 옹포리 진도할망표;상， 선흘 

혀 란싹 집양 조상 등이 속함다. 그 각각의 관계는 다소 상씨하게 여 

;퍼지냐 또한 공동적얀 효소도 존재한다. 이를 표를 통해 섣 1펴보도록 

강!다 i_ 4) 

[1 ‘ 채주도의 분풀이란 말은 ‘本을 푼다’는 것으로 내력， 정체를 파악히 1능 의미를 

지넌다“신들의 아야기’ 신화에 해당하는 말이 본풀이인 것이다 

낀j 아 구푼은 현용준 a 현승환의 「세주도 1캠산화와 신앙 연구」에서 제λ샤었다 。1

익j 따프연 일반산온 얀간생활의 일반적인 事相을 관장 지배하는 공띔석인 선이 

고， 당산은r 힌 략을 주민의 일들블 판장 수흐히는 부족수호신이고， ;15 상신은 어 

떤 감얀이나 씨족어1 모셔지면서 그 집안 내지 씨족을 수호해주는 신이다. 사선 

。n :;:0 딸딴산 당선) 조상산이 촌재허는 껏이디{현용준 · 현승환 r제뚜 E 뱀신회 

약 신앙 연구」， f탐라문화d v. 15 , 1995 , P‘ 4 참조) 

] j) 이듬만 같고， 다른 내용의 칠성본풀이도 존찌하는데， 이 칠성본풀이 ι: 북두칠성 

혜 대한 신앙과 관련된다 이 칠성과 벨으로서의 칠성의 관계는 이 1릉만 같은 

것으L로 보아야 할 터이나 같은 이룹 때문인지 신화 속에서 연결될 1띠도 있다. 

1 ~) 판츄준의 0 자1주도싱화J를 통해 칠성분플:>]， 월정탕본-향본풀이， 나주 ’l 민창 조 

삼윷 살폈다‘ 김녕꿀당과 토산 여드렛당은 주로 찬성기의 「제주도의 캠선앙j을 

침-τl하고， 부분적으로 r제주도산화』를 。l 용하였다. 한편 조상신븐풀이에는 나주 

지만창 조상， 응포 21 진도할당조상， 선흘리 안씨 집안 조상 중 가장 F조가 잘 

냐티난과고 생각되 늠 나주 7[민창 조상 본풀이만을 선택하였다 _.ln 껴고 토산 

여드렌당씩 경우 뒷이야기기 티 았으나、 야야가가 판이하게 달라진1:i 고 생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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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뱀신에 관한 본풀이 구분15) 

일반산본풀이 당본풀이 조상신본풀이 

구분 월 정 당 김녕굴당 나주 기민창 
칠성본풀이 

본향본풀이 (피노깃또) 
토산 여드렛당 

::t 상 

장나라 장설룡 황토 고을 황정 1 
j 자식이 

과 송나라 송설 
승이 사십이 되 

룡 부부가 쉰살 
없음 

이 되도록 자식 
도록 슬하에 자 

。l 없음 
식이 없음 

자식 
동관음사에 가 동관음사에 가 

7] 원 
불공을 하며 자 불공을 하며 지 
식을 댐 식을 밟 

정 성이 부족하 정성이 부족하 
소전국의 열여 

출생 
여 딸아 태어남 여 딸이 태어납 

닮 아들 중 열 
여섯째 아들 

7살 되는 때‘ 벼 
7살 되는 때， 벼 

슬을살러오라는 
딸을 슬을 살랴오라 

말에 딸을 남겨 
←E「二」• il 는 말에 딸을 방 

두고 띠남1다시 
떠난 에 가두고 종에 

불공을드리라는 
거1 맏긴 후 떠냥 

말을어김) 

뒤를 따라가려 
。}버지를 따라 

~~、L E EL: 
샅짝 빠져나왔다 

가다가 실패하 밭을 갑다가 소 

저지름 
기 길을 잃고 주 

고 구링아로 환 를 먹어지웅 l 
저앉음‘ 중이 아 
7] 1']를 데려감 

/생 

어머니의 편지 j 
종의 펀지에 부 

끄ιl^ 1 모뇌이 돌아옴 에 아버지가 내 

려옴 

부오닝을 숭의R ’심에 f들이와 살 •j 
장아들이려 하ε 펴보니 맏자닉 부모님이 그룹 

발견 때 J 도만가←「’ 빙에 구렁이가 알고 책앙힘 · 

펼}홍펴 r
7

] 써 있음 t= 본디 않펀 1난 
1산 조전관 

기에 생략하였다 

15) 연대기적 순서를 우선시하여 서술하였기 때분에 잔에서 비어 있는 부분이 있더 

라도 해당내용아 존재할 때도 았다 이런 경우 다른 칸에서 해망내용이 서술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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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여 
성)의 

본래 아기씨를 죽이 무쇠석갑에 구 
있던 펴다 무쇠석갑 렁이를 띄워보 
장소로 에 띄워보냉 냉 
부터의 
이동 

영험 

이리저리 들어 
뒷개의 복덕개 

도착 
딸 곳을 찾다가 

에 무쇠석갑이 
겨우 썩은 개로 

떠오름 
딸라감 

상자를 송첨지가 열어 김첨지가 열어 
여"" l!ajL 보" 

추방/ 

이동 

제주도 

로돌아 
gn-

웬곱 잠수가 석 i 
깜을 보고 다투 

부정 
-ι， 송첨지가 열 ~Jl ol 셔는 것을 
어보고 뱀 여닮보고 놀 그람1 
따리를 발견하 

고 부정한 짓을 
저지름 

뉴---

띨곱 잠수와 송 
김첨지와 딸 셋 

흉험 챔지가 병을 앓 
이 병을 앓읍 

113그 

점복을 ;ι디 후 「츠% ~Jl 二t그L 접복을 받고 구 

신 목사가 부 
임해 와서 아 
기써의 모습을 
한 뱀을 만남 
목사의 지시에 
뱀으로 변함 

뱀을 죽임. 뱅 
무쇠상자에 태 은 바둑돌로 
자를 앉혀 띄워 변하여 서울 
보냉 종로 네거리로 

떨어짐 

제주도에서 서 

울로 올라온 
강씨성방일행 
。! 바둑돌의 

영험을 봄. 

용짱 황제국 혹 
산호 윗가지에 
결렴 

셋째 딸이 열어 
봉. 부부가 됨 

태자의 식성으 

로 인해 용궁에 
서 쫓아보내고 
강남 전자국으 
로가재 됨 

전공을 올라고 
제주도로 돌아 
감 

바둑돌을 버림 

바람이 없어 

제주도로 돌아 
갈수가없음 

점복을 받고 

안싸 
3EL즈 

어1 ~ 

처뎌 
가 8 

사고 

배가 
천 E 

~I 주가 쌀 

F 하려 나주 

아가씨(뱀) 
’셰 올라탐 

틸- 당해 뱀 
ι1꾀 .9_ u 1- 。
。핀"'i τ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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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고사를 드려 
원인 셔 병이 낫고， 렁이를 모셔 아 돌아오게 됨에 
파악및 거부가 됨 이를 살림 렸던 바둑돌이 
해결 되돌아용) 

OlJ자를 본 부모 
여성이 배에서 

구렁이 집 뒤 님이 도망쳐셔 새콧알와 굴 속 
좌정 

함덕마을의 찰 
율나무에 가좌 좌정함. 태자는 

내리고 토산리 으로 좌정하여 l 
성당에 모심 

정 한라산 백록담 
에 좌정(*도착 

새콧할망이 됨 1 
에 자리잡음 

과 함께 좌정) 

그날 밤 아기씨 용왕국의 공주 
로 다시 환생. 를 대부인으로， 

부부가 정복을 하여 신 한라신 오백장 
되D 산국이 배펼이 군의 외딸아기 

됨을 알고 만나 를 소부인으로 
배필이 됨 정함 

함덕마을을 빠져 큰당한집과 같 
나와 제주성으로 서당머체(월정 이 한라산에서 

옮겨 향함. 금산물에 리내의 지명)에 내려와 여기저 
다시 서 쉬다가 송대 서 서당할마님 기 다닌 끝에 
좌정 정부인이 싸서 으로 좌정. 아 흉험을 부려 괴 

고방에 갖다 모 이 일곱을 낳음 뇌기굴속으로 
셔 부자가됨 들어가좌정 

돼지고 돼지고기부정 
기 저질러 신산국 
부정 과갈라섬 

사람들 
칠성들은 조화 조화를부려 돼 안씨선주 상단골 
를 부려 사람들 지를 잡아 제를 소 대신 돼지를 단골들의 후한 에서 고방에 부 의 
로부터 잘 얻어 지내논 법이 시 잡아올림. 대첩을받음 군칠성으로 모 걷까r-。 dl 
먹으며 지냄 작 셔， 정성을 다함. 

안칠성， 
어미는 안칠성， 

맛칠성 
일곱자식은 맛 
칠성이 됨 

돼지고기부정 
육식 돼지제사 

나타남. 돼지제 
~% 

사받음 

비고 중국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본래 존채(추방 

요n 으õ 
딩했다 되돌아 본토로부터 옴 본토로부터 옴 
옴) 

여성 여성 남성 여성 여성 

위에서 보듯 여러 다양한 성격의 뱀선에 관한 본풀이가 있다.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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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뱀신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경우까 많고， 본래 있던 경 1F라도 외 

부인으로부터의 공격에 의해 쫓겨나 다시 들어오게 되기묘 한다. 이 

동이 중시되는 것이다. 외부에서 온 경우는 위에샤 대상으":J: .. 다룬 본 

풀이의 경우 중국에서 온 경우와 본토로부터 온 경우가 있다. 중국에 

서 온 경우는 칠성본풀이와 월정당본향본풀야가， 본토로부터 온 경우 

는 토산여드렛당 본풀이와 나주기민장 조상 본풀이자 있디 본래 있 

었던 경우는 괴뇌깃또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이동의 양상을 살펴보자변， 중국에서 온 경우는 무쇠석갑을 

통해 제주도로 오게 된다. 감금상태에 었던 딸이 일종의 금 ;'1 를 어기 

게 되고， 부모님에 의해 무쇠석갑에 갇혀셔 제주도로 흘E꺼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과거 유배지였던 제주도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죄를 

짓고 오게 되는 장소로서 본토보다는 제주도가 적절한 성끽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의 고통을 이겨낸 이동을 팡해 신격 

으로서의 힘을 갖게 된다 16) 여기서 제주도 신앙민은 흉험에 의해 사 

신을 받들게 되는데， 이는 수동적인 수용의 측면에만 머문다고 할 수 

있다 즉， 제주도빈은 제주도 안에만 머물고 있고， 외부에사 이동해 

온 사신올 수용하는 입장에 있다 그리고 사선은 본래 인간1 겨성)이었 

지만， 뱀으로 변하게 된다r 

본토에서 온 경우는 제주도민의 이동에 의해 수용되게 띈다. 여기 

서는 사신과 제주도민의 야동이 툴 다 활발하게 나타난다. ~:;~산리 여 

드렛당의 사신은 본래 나주 영산 금성산의 신인데， 목사의 부임으로 

죽게 되나 바둑돌로 환생하여 서울 증로 사거리로 떨어지케 된다 이 

곳에서 임금에게 진상하기 위해 찾아온 제주도민들이 바둑꽉을 줍게 

된다 그리고 이 바둑돌의 영험으로 진상여 성공리에 이루까겨나， 후 

에 바둑돌을 버리고는 바람이 없애 제주도로 돌아가지 못γ끼게 된다. 

이에 이들은 굿을 하게 되고 제주도로 돌아까게 되는데， 야 1 따 바둑돌 

을 발견하고 다시 버려려 하나 실패하고 만다 그리고 사선깐 제주도 

에 내려서 좌정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제주도로부터 와샤 저1주도로 

되돌아가는 제주도민이 매개체가 되역 샤신이 이동하고 있‘깐 모습이 

16) 르네 지라르적 입정에서 이 딸은 일총의 희생물로서 선적인 속성을 부여받는다 

고도 할 수 있다. 이 달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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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나주 기민창 조상에서도 마찬가걱로 제주도민을 구흉하기 

위해 올라온 제주도민의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는 사신의 모습아 보 

인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불래 이들은 자신아 자리잡고 었었던 지 

역에서도 사신으로서 모습을 나타내었다는 것이다. 즉 본래 이들은 

사신이다. 제주도민의 배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역성으로 

변한다 17) 

괴노깃또의 경우 본래 제주도에 있었으나， 잘못흘 처칠러 부모님에 

의해 무쇠석갑에 갇혀 동해로 가게 된다 통해에서 그는 용왕의 셋째 

딸과 결흔을 하게 되나， 왕성한 식욕으로 그는 용궁에서 쫓겨나게 된 

다 그리고 시폭걸리 배(작고 빠른 배)를 타고 강남 천자국(중국}으로 

가서 전공을 올리고， 그로 인해 용땅 패도션을 타고 제주도로 가체 

된다. 그리고 그를 버린 부모님을 다시 만나려 하나， 부모님틀이 겹 

을 먹고 도망간다. 이후 풍운조화를 통해 좌정을 하고 선앙민들의 숭 

앙을 받는다. 여기서는 제주도에서 용궁을 거쳐 중국을 가고 다사 제 

주도로 돌아오게 되며， 제주도에서 쫓겨나도록 한 부모님플 _9_핵려 

쫓아내는 구조가 나타난다. 특별히 여가서는 뱀으로 변산하논 표습야 

나타나지는 않는다. 

한편 위의 과정 중에서 뱀선들은 좌정처를 찾기 위해 이며 자려를 

차지하고 있는 신격들과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었다 18) 이 

러한 과정에서 뱀신들은 자신을 모사지 않는 이들애거l 재암을 내려 

17) 토산 여드렛당의 겸우도 바둑툴의 모습으로 배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냐올 때 

는 여성으로 변하여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냐주 각민창 조성에서는 배 

에 탈 때와 내릴 때 둘 다 여성의 모습을 띤다. 

18) 칠성본풀이의 경우를 보면， “그러나 제주성 안의 산지 포구에는 산지 용궁칠머 

릿당의 세변도원수가 세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무쇠 석갑은 동쪽으로 돌아 

화북으로 들어기려 해 보니， 그 마을의 가릿당산이 세어서 들어갈 수가 없였다 

다시 동쪽으로 톨아가 물개로 들어가려 하니， 그 마을 당선 시월도벙서가 세고， 

설개로 들어가려 하니 개로육서또가 세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다시 똥쪽으 

로 돌아 (중략) 한 걸음 더 동쪽으로 나아가기로 하여 세화리로 들어가려 해 

보니， 천자 · 백주 · 금성님이 세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약 같이 기존 세력과 
의 갈등이 잘 나타난다(현용준 w제주도 신화.1， 서문딩， 1976, pp. 215-216 인 

용 본문의 괄호는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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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정처를 마련하게 하고 있다. 이렇듯 강한 외래적 성격 19) 휠- 보이면 

서도， 육지보다 더욱 강하게 뱀신앙이 나타난다는 점은 재주도만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위의 구조를 정리해 볼 때 “추방-제주도에 도래-모시지 감는 이들 

에게 흉험을 내림-좌정-모심을 받음"'20)의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21) 

이러한 구조는 이동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 ι! 다. 이동 

을 통해 신격으로서의 힘을 획득하여 흉험을 내라고 좌장 ;1 를 얻을 

표 2. 사신의 이동과 상태변화 앙상 

구 -닙i!:' 
본래지역 이동수단 이동지역 이동수단 이통지역 이동수\ 
(상 태) (상 태) (상 태) (상 태) (상 태) (상 태 

칠성본풀 중국 무쇠석갑 제주도 

(여성) (여성 흑 뱀) (뱀) 

월정본-향 중국 무쇠석갑 제주도 
본풀이 (여성) (뱀) (뱀) 

괴뇌깃또 
제주도 무쇠석갑 용궁 시폭걸리 중국 용왕패 

(남성) (남성) (남성) 배(남성) (남성) 선(남% 

토산여드 본토 
하늘에서 

서울 종로 
배 

제주도 
떨어짐 (바둑돌/ 

렛당 (사신) 
(바둑돌) 

(바둑돌) 
여성) 

(사신) 

나주기민 본토 
배(여성) 

제주도 

창조상 (사신) (사신) 

19) 이수자는 본토의 구렁이업신앙과 관련지어， 본토와 제주도에서 뱀섣 바라보는 

인식이 긍정적이고 뱀의 신적 직능이 둘 다 부선으로 나타나 있다는 점을 들어 

공통의 뿌리가 존재할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칠성맞이제 같은 것도 예전에 본 

토에 행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1이수자 r구렁이업 신앙의 r 격과 형성 
기원(1)- 칠성맞이제 및 칠성본풀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f 한국민속학 

보j v.5 , 1995 , pp. 189-172 참고) 

20) 좀 태 요약하자연， “추방-도래 흉험-좌정-숭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1) 한편으로 칠성본풀이와 월정본향본풀이는 표에서 보듯， 강한 친연 f 을 지니고 

있다. 이 두 본풀이의 비교에 대한 논문으로 김헌선의 r칠성본풀이아 본풀이적 

의의와 신화적 의미 연구」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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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이다 22) 그리고 이 이동과정에서 무쇠석갑， 배 등의 이동 

수단이 차이가 난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III. 의례 

일반신본풀이， 당본풀이， 조상신본풀이에서의 뱀신에게 바치는 의 

례는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가? 본풀이와 같은 내적 측면과 함께 의례 

의 외적 측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일반신본풀이의 대상으로서의 뱀신에 대한 의례는 제주도 무 

속제의인 큰굿 속에서 ‘각도비념’이라는 이룹으로 행해지고 있다 각 

도비념은 ‘집안의 각 곳을 관징 수호하는 신에게 비는 의례’로， ‘공선 

가감， 날과 국섭김， 집안연유닦음， 본풀이(칠성본풀이 신화)， 구송， 비 

념， 주잔넘김， 산받아 분부사렴’의 순으로 진행된다 23) 이를 통해 집 

안의 부를 빌고， 풍농을 기원한다 

한편 뱀을 죽인 것을 보는 것으로 인해 병에 걸리면 ‘칠성새남’이 

라는 큰굿을 통해 병을 치유한다 ‘칠성새남’에서 환자는 뱀을 죽인 

자를 찾아 환자가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힌다. 이때 뱀을 죽인 자를 교 

만한 악선 ‘허맹이’로 단정하여 최를 다스리는 대목을 ‘허맹야놀림’이 

라 한다 24) 

둘째， 당본풀이의 대상으로서의 뱀신에 대한 의례는 토산 여드랜당 

에서 잘 나타난다 여드렛당은 제의를 8일， 18 일， 28일이l 치른다 25) 

토산당굿은 「방울뚫j 이라 해서 간 무명에 4개의 고를 묶은 후 뱀에 

맺힌 한을 풀어내는 노래를 부르며 고를 풀고， 따지막에는 뱀의 찌생 

22) 본래부터 신격이었던 경우도 이동을 통해 그랴한 힘이 더 강해진다. 토산 여드 

렛당에서는 목사에게 패배하였고， 나주 기민창 조상에서는 창고가 비어가기에 

따라온 모습을 볼 수 있디. 즉， 본래의 지역에서 이듣의 힘은 강하지 않다. 

23) 이수자 r구렁이엽 신앙의 성격과 행성 기원(1)- 칠성맞이제 및 칠생본풀이와 

의 상관성 을 중심으로 -J, r한국민속학보~ v.5 , 1995 , p. 160 인용 및 참고 ) 
24) 문무병 r제주도의 당신앙 연구J ， 제주대학교 박사논문， 1993, p. 160 참조. 

25) 참고로 토산리의 또 다른 당인 일훼당은 7일 17 일， 27일에 제익를 치른다 야 

당에서는 뱀신을 모시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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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징하는 채차가· 있다 26) 한편 신앙민들이 다른 곳으로 ιl집가 당 

얘 오지 못할 때 집안에서 조상신으로 모셔지기도 한다27) 당신앙과 

조상산앙의 착차자 그렇게 크지 않은 것아다 

그랴고 토산리에서 다른 곳으로 사집가는 처녀에게 뱀신 ιl 따라온 

다는 속산이 았다 。l 속신으로 인해 토산려의 처녀들을 션흔상대로 

지피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따. 이렇게 따라옹 뱀신은 잘 [1:1해야 하 

며， 질뭇할 경우 채앙을 업게 된다. 

셋째， 조성신본풀이의 대상으로서의 뱀신에 대한 의례는 낸주 71 민 

창 조상에서 보1연 작은 굿을 매년하끄， 큰굿을 하며 차례니- 제사 때 

메 한 그릇을 정성으로 고평-에 올려 고사 지낸다고 한다 2E) 또 안칠 

성， 맛칠성에 대한 펴례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유교식띄 조상숭 

앙셰사를 따르는데 1 제사， 명절， 대·소상 등에는 메， 채소 틴i으로 차 

린 채물을f 고팡 썰-독 뚜껑위 olj 차린다. 단， 절아나 축원은 하지 않는 

다 

얘기서 흥미로운 점은 실제적인 뱀에 대한 의례는 뱀이 보일 때， 

주문을 외우거나 술을 주벼 쫓아내지 않는 것 정도라는 것이다 29) 일 

란싣본풀야에셔의 엠은 부와 풍요의 힘을 지난 다소 추상석인 존재 

이고L 뱀산과 관련된 닫애새도 실재로 뱀을 모서는 것은 아니다. 뱀 

띄 神體는 수목， 땀석 i 선의， 선자 등 C다라 가지가 존재하쉰 것이다. 

신앙민들은 햄신의 정령이 그곳에 깃플어 있다고 믿는 듯하다 30) 또 

26) ‘현용준 · 현숭환， 저l 추도 펌산화와 선앙 연구J ， 「탐라문화~ v 15, 1995 , 
p. 16 ‘ 

m 갈쓴 논문， p. 17 

28)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 무은 관손의 주당(주당)은 헤 넘는 철갈이로 상잔 정월 

산파사l로 상을 받으옵고， 큰굿에는 열두삭시， 중당클에 여숫석시 핫';'1 제 삼석시 

띨첸긴장플 풀리옵고， 큰굿 학만 큰맛 나숨고 족은굿 찾민 족은맛 't수와 (중 

략) 안씨선조(안씨선조) 상단골 무어 연양상고팡으로 삼맹일(삼명일) 기일제스 

(7] 알제사) 메훈기(일기) 정성 받고 주손댈 번성시겨 ... "(현용준， r)l] 주도 무속 

자료사전j ， 산구문화사， 1980, p. 796.) 

2씬 앞’↑ 인용했년 『탐라자」의 기록에서와 같이， 요즘에서도 그러한 푼속이 남아 
01 ,-1 
λλ 」←，.

}G) 찬성 71， r제주도의 램신앙」， 1「한국문화인류학회 J \". 10, 댄78 ， pp. 11ι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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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칠성은 비록 고팡에 모시나 그 신체가 없고， 맛칠성은 집뒤의 청결 

한 곳에 기핫장을 하나 깔아 오곡을 넣고， 그 위에 기핫장을 덮는데 

오곡이 일종의 신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뱀은 크게 뱀과 상 

관 없어 보이는 신체로 관념화되어 의례를 통해 섬겨지고 있다. 이러 

한 점은 이형상 목사와 관련한 광정당의 전설에서 설제로 뱀신을 불 

러낸 것을 생각해 볼 때， 31) 후대에 와서 생긴 변화로 보인다. 

IV. 맺음말 

위에서는 뱀신앙에 대한 본풀이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고， 

그 중에서 3가지의 본풀이를 서로 화소별로 비교해 보았다. 이러한 

가운데 공통적인 구조를 추출해 내었다. 즉， ‘추방-도래-흉험-좌정-숭 

앙’의 구조이다. 이에 더해서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개입해 들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뱀신앙의 본풀이에서 나타나는 

특정을 뱀산의 이동적 성격(추방 및 유입}을 동해 보았다 야때 이동 

양상에 따라 다른 특정들 또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의 

례에서는 본풀이를 세 까지로 분류한 것에 대응사켜서 각각의 의려l 

를 소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실제적인 뱅과 신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해 보았다ι 

제주도의 댐산양은 참으로 매력적이다 각각의 본풀이들이 서로 얽 

히고설켜서 다채로운 모숨을 띠고 있고， 그 성격 또한 다양허다 설 

31) “대정 산방상 길가에 읍새‘￡피E) 광정딩(1흉폐堂)이 있어 여기를 지날 때 하ok l' 
馬)하지 않으면 말 다리가 젤곤하였다. 01 형상(李衝파)0] 순행(젠↑n허여 여기에 

이르렀는데 이힘更國)이 하마하드-특 여쭈였으냐 듣지 아니하였는데 과연 말 발 

이 절어 들었다 형상(衛『후)이 손수 그 당에 아르러 부당으로 하여담 말을 죽여 

제사케하고 귀 선아 나타나기를 바랐는데 요사ζ:런 이무기(빠)가 나타니서 사벙 

기간(司命浦후)을 득。k毒牙)로 불어 뜯었다 이에 이무기를 베고 산당을 블살았 

다 이로부터 읍사가 근젤하였다 ” 六靜山房없邊 有잖패口廣前똘 펴者不 1、馬~Ij

馬쫓 李검상파j피 (f至此 更白下馬不聽 馬띈쫓싼~ f휘 r주챔숲IJ其할 f벚띤규IJ.E특 t:J‘컸 求見

其神 b￡辯出現 毒E협힘命碩추 ;종新之t표~후 自此‘주펴운f헌(金f쳐뿔，-;1::양{돼 역， 

「젠t羅紀年J ， ?~t羅文默集~， 1976, p .. :jOl.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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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저l 쥬;도 신앙민들의 뱀에 대한 태도 또한 흥미롭다. 이러한 제주도 

의 뱀신앙에 대해 그통안 적지 않은 수의 논문이 나왔다. 그1껴나 충 

분치 봇한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는 본토의 뱀신앙과의 관린 녕을 따 

지는 작업이 좀 더 면멸하고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나아가 일본 

및 중국 풍 아시아지역과의 뱀신앙의 비교연구도 보다 분탱까고 자 

세하게 행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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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sin Bonpuri and Ritual in Jeju Island 

Park, Byoung-hoon 

There are many amactive myths in the Jeju island: SASIN 

BONPURl. This paper fOCLIsed on SASIN (뾰神: god of snake) ’s the 

type of migration of the snake (Sasin) of the SASIN BONPURl in the 

Jeju island. General God BONPURl(CHILSEONG BONPURl), 

Shamanism Shrine BONPURl, ]o-Sang (祖.1.: ancestor) BONPURI , 

rhese three myths are SASIN BONPURl. Each of these myths has 

different features in chracter of SASIN. The aspects of moving make 

these different features. And this paper treats ritua!s about S.ASIN 

basically. As there are three SASIN BONPURl, we can analyse the 

riuals into three. \Vith this scudy of SASIN BONPURl, we cao 

understand the spatial coostruct of SASIN BONPURl. 

Key word: SASIN (뾰神 god of snake), SASIN BONPURI, 

CHILSEONG BONPURI, JEJU ISLAND , SNAKE MYTH 


